
KCA, ‘정보통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’ 시상식 개최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KCA·원장 정한근)은 지난 23일 ‘정보통신 공공데

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’ 시상식을 개최했다.

□ 정보통신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

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총 214점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, 1·2차 심사를 

거쳐 최종 9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.

ㅇ 최우수상은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인 배윤재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

그는 이동통신 무선국 및 우량경보 무선국 데이터를 활용한 “비 피해를 

줄여요!” 아이디어를 제안하여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

원을 받았다. 이 외 우수상(2점) 및 장려상(6점)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

KCA 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.

□ 정한근 KCA 원장은 "앞으로도 정보통신 분야에 다양한 우수 활용사례가 

나올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 확대하고,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

어 발굴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지속적

으로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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